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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4대총여학생회‘나를움직이는0N너지,기분좋은충돌!’입니다.벚꽃과황사바람이요

몇 주 동안 우BI를 기쁘게 또 슬프게 하고 있네요. 이제 다음주면 중간고사입니다. 연세의 여학우 여러분,

공부 열싱히 하시구요. 다들 기본 마음으로 시험을 마치시기를 바래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대동제가 여러

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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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총여학생회는요. 5월에 있는 헴사준비에 바쁘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5월011는요, 5월 1

일 Mayday를 시작으로 두 가지 큰 햄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5월 첫째주 목요일에는, 여성노
동에 관한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에요. 소망으로는 ‘밥 . 꽃 . 양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월 들찌!주01 전험될 §떻사는 ‘취입대란삡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끔은 여선떠들의 0H

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Ul 취업을 하고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회의 분위기를, 사회의 많은 난관들을 즐겁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난관을 알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가볍걔 컫어차주는 법을 베우기로 해요.
또 전 씨네2' 편집자이었던 조선희씨를 모셔서 영어점수나 자격증을 따는 것 외에,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
한 자세를 듣고 배웠으면 해요. 참 취업대란 햄사 내내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적성검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랍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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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억은 존재룰 넘어 계속된다 - 여성노통자 염상보고서 밥 . 꽃 . 양>>

‘맡은 바람이 불어도 대TI. 여린 나무부텨 쓰러집니닥 피해틀 입는 -젱도.Tl 대큽니댜 그러니태풍이 뀝쓸고 기면 큰 니무 직은
니무 한꺼번어l 넘어져있-'l 때문에, 뿌리 재 뽑혀니껜 나무보댜는 좀 더 튼튼한 니무들만 다시 세워보려고 하지요 복구 작업울 할
때도 약한 니무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댜 정리해고라는 폭풍이 남녁 치별 없이 몰야친 것 같지민; 제일 약한 고리를 제일
먼저 닐려버렸습니닥''

"딩하는 자들의 고통도 .W한 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닥 약한 자-'l. 당하는 고통의 장도.TI붤씬 큰네도 말입니닥 고
통의 소리조치뒷전으로 파묻히는 이유.께 무엇인지 쿵금했습니닥 이유를 생각할 -]1틀도 없이 졔일 뒷전으로 밀린 소리들을 찾야
7M는데, 그게 여성의 소리였고, .TI슴이 덜켜 내려앉는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댜'' I빎피플, 입인oll 판득 인턱뷰 중에세



지난 3월 30일, 이화여대에서는 울산 현대자동차 식당 노조 아주머니들의 지난한 싸움의 과징을 담은

영상보고서 “밤 . 꽃 . 양’γ이 상영되었다. 98년 IMF 돌풍의 한가운데에서 징리해고의 주된 대상자로 물려났

던 그 순간과, 이후 많은 남성노동자들은 복직된 상훵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하정 노동자로 일하며 정규직

으로의 복직을 위해 싸워나간 과정들이 2시간을 조금 넘는 영화 안에 생생히 담겨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졍에 의한 정리해고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IMF 이후 먹고살기의 어려움

은  흔히 이런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을 통해 설명되어진다. 하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겪

는 이중의 고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폐해'를 열성

적으로 전파하는 것만큼 관심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4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로

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단순히 여성J노동자’들이 생계문제 해걸을 위해 얼마나 어렵게 싸워나가고 있는가

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이라고 일철어지는 노동조합 내에서도 ‘여성’노조원의 지위란 얼마나 하

잖은 것인지, 자존하기 위한 일과 가정 내에서 어머니/아내로서 너무도 당연하게 기대되는 역할 사이의

갈등이 어떠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식당 아주머니들의 정규직으로의 복직을 위해 노조가 적극

적으로 힘쓸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주머니들이 나제시위/ 삭발시위, 20여일의 단식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에도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꾸려지는 노조는 ‘노조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 다른 노조원들이 보기에 우리

가 뭐가 되겠냐, 내부분열 일으키지마라’는 조직보위와 단결의 논리로서 이를 막아서려할 분이었다. 실질

적인 생711부양자로서 일터의 중요성과, 그녀들에게 있어 일의 의미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 영화에 나타난 진보적 남성노동자들의 인식수준이었다. 그리고, 섬뜩하기 그지없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다. 우리에게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에 대한 환상을 심고 있는 ‘21세기

는 여성의 시대라는 허을 좋은 선전어구 아래에는, 밤 . 꽃 . 양의 아주머니들이 겪고 있는 직장 내 차별과

무시, 가사노동자로서의 이중부담이 숨어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몸ol 너무 고단하지. 그래서 닙편ol 부부생활을 요구해도 기분 좋게 응하Tl-'f 힙들어. 하지만 닙편이 원

한댜는껼 야니만, LII 몸이 힘들지만 난 응해준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딛ll '너무하는 ~세 야니나 사람이라면 감정이 있어야지, 무슨
니무토막도 야니고 이게 뭐나'고. '코고는 것만으로도 이혼샤유-'l되는데, 너 이런 식으로 냐오면 이혼딩한다'고. 원히는 대로 못해

주는 게 미인하지....그래도 난 ◎l 일이 나힌태 너무 중요하니까. I-ll-II니로서 있헤l 위해서는 너두 필요한 것이니TTI: 이혼당해도 끝

마지 일할~베야”''

영화 중반부에 삽입된 한 여성노동자분의 자기 고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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